
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

준인 코픽스(COFIX 자금조달비

용지수)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.

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

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월(연

2.89%)보다 0.01%포인트(p) 높은

2.90%로 집계됐다.

3월 0.08%p 오른 데 이어 두 달

연속 상승이다.

잔액 기준 코픽스도 연 2.87%에

서 2.89%로 0.02%p 올랐다.

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

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, 은행이

실제 취급한 예 적금, 은행채 등 수

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.

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

코픽스는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상호

부금, 주택부금, 양도성예금증서,

환매조건부채권매도, 표지어음매

출, 금융채(후순위채 및 전환사채

제외)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

로 산정된다.

시중은행은 이르면 16일부터 신

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

공개된 코픽스금리를 반영할 예정

이다. 연합뉴스

제주도관광협회는 이달 30일까지

제주 관광사업체 디지털 전환 및

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업체를 추

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.

이번 사업은 관광업계의 인력난

과 운영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

관광사업체의 디지털 장비 전환을

촉진하기 위한 것으로, 관광사업체

가 키오스크나 서빙로봇 등 디지털

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 구입비의

50%를 지원한다.

특히 올해부터는 디지털 장비 렌

털 비용 지원 방식에서 장비 구입비

지원 방식으로 바꿔 사업체의 고정

비 부담을 줄이고, 디지털 기반 경

영환경 조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

과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게 된다.

지원 대상은 공영 관광지를 제외

한 도내 관광 관련 사업체다. 지원

한도는 키오스크 청소로봇 서빙로

봇의 경우 최대 700만원, 테이블오

더와 기타 소형기기의 경우 최대

250만원이다.

사업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관광

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

할 수 있다. 신청은 협회를 직접 방

문하거나 전자우편(e-mail)으로

접수하면 된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

화되면서 주택 가격도 4년 가까이

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. 아파트,

연립,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모두 하

락세인 가운데 연립주택 매매가격

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다.

역대 최대 수준에 가까운 미분양이

장기간 해소되지 않는데다 최근 시

중은행 금리도 오르는 추세여서 시

장에서는 여전히 관망세가 짙다.

1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

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

도내 주택(종합) 매매가격은 0.17

% 내렸다. 올해 누계 기준으론

0.71% 내려 전국에서 광주(-0.95

%)에 이어 하락폭이 컸다. 도내 주

택 매매가격 하락은 2022년 8월(-

0.01%) 이후 3년 10개월 연속 이어

지고 있다.

5월까지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

지수 하락폭은 연립주택이 0.92%

내려 가장 컸다. 이어 아파트가

0.86% 내렸고, 단독주택은 0.38%

하락했다.

전세가격 변동률도 매매가격과

비슷했다. 주택(종합) 전세가격은

올해 5월까지 0.69% 내려 전국에서

유일하게 하락했다. 아파트 전세가

격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0.75% 내

렸다.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

0.78%, 0.54% 떨어진 것으로 나타

났다.

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제주는

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제주

시 위주로 주택종합매매가격이 하

락했고, 전세가격은 서귀포시에서

구축 위주로 떨어졌다 고 밝혔다.

이처럼 수요층의 관망세 속 전반

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

는 가운데 5월 도내 아파트 입주율

은 58.5%로, 전국 평균(71.2%)을

밑돌며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. 6월

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1.4로 전

남(66.6), 강원(66.6), 인천(70.3)에

이어 낮게 조사됐다.

최근 제주에서 분양하는 공동주

택의 청약 경쟁률도 저조한 상황이

다.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2월 제주

시 표선에서 분양한 50세대의 공동

주택은 1 2순위 청약에서 단 한 명

도 접수하지 않았다. 또 지난 5월

제주시 조천에서 분양한 49세대의

주택도 청약에 12명만 접수해 미달

됐다. 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 용암해수를 기반으로 한 스파

클링워터 브랜드 탄산오름이 전국

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.

탄산오름은 지난 12~14일 제주국

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제주

잇수다 & 2026 제주 글로벌 푸드테

크 엑스포 에 참가, 국내 주요 유통

기업 바이어들과의 후속 미팅을 성

사시키며 전국 유통망 확대 가능성

을 높였다고 15일 밝혔다.

탄산오름은 이번 행사에서 제주

주류 브랜드인 한라산소주와 협업

해 탄산오름 바틀존 과 하이볼

특별관 을 운영, 관람객들의 관심

을 모았다. 안주는 운(運) 레스토

랑 과 협업해 제주 식문화를 현대

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여 방

문객들에게 색다른 제주 미식 경험

을 제공했다. 이번 행사에는 국내

주요 유통사와 플랫폼 관계자들이

참여했고, 탄산오름은 행사 기간

제품 시음과 브랜드 소개를 진행하

며 다수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이어

갔다. 그 결과 대상(주) 정원e샵,

와디즈, CJ제일제당, 롯데마트 롯

데슈퍼와 후속 2차 미팅을 진행키

로 협의했고, 현대홈쇼핑 바이어와

도 추가 미팅 일정을 확정했다.

이광희 탄산오름 대표는 탄산오

름을 통해 제주 용암해수의 가치를

널리 알리고, 국내외 유통망 확대

를 통해 제주를 대표하는 글로벌

스파클링워터 브랜드로 성장해 나

가겠다 고 밝혔다.

제주항공의 올해 수송객이 5개월

연속 1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

났다.

제주항공은 5월 수송객이 110만

7549명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

(102만9004명)에 비해 7.6% 증가했

다고 15일 밝혔다. 국내선은 41만

5966명에서 42만4036명으로 1.9%,

국제선은 61만3038명에서 68만3513

명으로 11.5% 늘었다.

특히 ▷1월 117만6532명 ▷2월

106만7659명 ▷3월 106만7167명 ▷

4월 112만7370명에 이어 5월에도

100만명 이상을 수송하며 국적 저

비용항공사(LCC) 가운데 유일하

게 5개월 연속 월 100만명을 넘어

섰다. 1~5월 누적 수송객 수는 554

만6277명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

(463만1482명)보다 19.8% 증가한

것으로 집계됐다.

탑승률도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.

제주항공의 5월 전체 탑승률은

88.2%로, 국적 LCC 9개사 평균

(85.8%)보다 2.4%포인트 높게 나타

났다. 국내선은 90.5%, 국제선은

86.8%의 탑승률을 기록했다.

제주항공은 효율적인 노선 운

영을 통해 여행 수요에 유연하게

대응하고 있다. 올해 1월 대형 항

공사의 기업 결합에 따른 시정조

치의 일환으로 배분받은 김포~제

주 슬롯을 모두 활용해 3월 29일

부터 김포~제주 노선에 하루 왕복

4회 증편 운항하고 있다. 5월 12일

부터는 인천~제주 노선에 주 2회

시범 운항을 시작해 인천공항을

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의 제

주여행 편의와 해외 여행을 떠나

는 도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

있다.

15일
코스피지수 8545.98

+422.36
▲ 코스닥지수 1034.03

+4.98
▲ 유가(WTI, 달러) 84.88

-2.83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539.57 1486.63 1EUR 1790.89 1721.01

100 961.60 928.54 1CNY 235.06 212.68

2026년 6월 16일 화요일6 경 제

부동산 경기 침체에 집값 46개월 연속 하락

코스피, 전쟁 먹구름 걷히자 상승 마감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상승 마감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

코스피와 코스닥, 원/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.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2.36포인트(5.20%) 오른 8545.98에, 코스닥은 4.98포인트(0.48%) 오른
1034.03으로 장을 마감했다. 원/달러 환율은 8.7원 내린 1511.1원이다. 연합뉴스

K-POP 아티스트 제로베이스원
(ZEROBASEONE)과 협업한 제주항공의 제

로베이스원 래핑 항공기 . 한라일보 DB


